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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파트, 주택 렌트비 크레디트 리포트하면 
크레디트 점수 급상승!”

<유컨설팅>만의 ‘렌트비 크레디트 빌드업’ 서비스

미국 생활에서 주택이나 아파트

렌트비, 자동차융자, 크레디트카드

를 통한 상품 구입 등은 신용 거래

의 대표적인 것들이다. 이 가운데 지

불 금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

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주택이나 아

파트렌트비이다. 대부분의 입주자

들은 페이먼트가 밀리면 쫒겨날 수 

있기 때문에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

꼬박 꼬박 잘 낸다. 그런데 이렇게 매

달 돈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렌트비

를 크레디트 리포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

경우가 많다.

주택렌트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자

동차 할부금도 잘 내면 크레디트 점수가 

좋아지는데 하물며 주택이나 아파트 렌

트비는 더 말해 무엇할까?

 

혹자는‘RENT와 BUYING의 차이이

기에 어쩔 수 없다’라고 말한다. 맞는 말

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. 자동

차의 경우 융자나 리스를 하는데 있어 금

융기관이 그 주체이기 때문이다. 비록 자

동차 딜러에서 딜러 자체 크레디트로 차

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딜러와 연

계한 금융기관, 즉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

받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디트 리포트에 

반영된다.

 

그런데 주택 렌트비도 크레디트 점수에 

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

지 않다. 어떤 사람은 주택 렌트비가 금융

기관과 연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혹

은 아무 생각없이 크레디트 리포트를 그

냥 포기하기도 한다. 또 집 주인이나 아파

트 매니저에게 크레디트 점수에 가산이 

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해 봐

도 그들이 시큰둥하거나, 설령 그들이 도

와 줄 마음이 있다 하여도 어떻게, 어떤 

식으로 크레디트 리포트에 반영시

키는 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.

 

LA와 오렌지카운티에 5개의 지

사를 두고 망가진 크레디트를 회복

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

<유컨설팅>에 따르면 주택이나 아

파트 렌트비 지불과 관련한 크레디

트 리포트는 꼭 주택 소유주나 아파

트 매니저가 아니라도 세입자의 자

격으로도 리포트를 할 수 있다.

<유컨설팅> 측은“<유컨설팅>은 지

금 살고 있는 집은 물론 전에 살았었던 

집에 대한 렌트비를 크레디트뷰러에 리

포트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.”

며“모든 렌트비가 크레디트 리포트에 

반영되면 빠른 시간 내에 크레디트 점수

가 급상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

다.”라고 말했다.

 

<유컨설팅>은 이밖에도 누구나 가

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빠

른 시간 내에 나쁜 신용 상태로 인한 어

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

한다. 당장 크레디트가 필요한 고객을 위

한‘RESTART LIFE’프로그램은 개인의 

신용 상태가 어떻든지 기본적인 신용 거

래가 즉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<유컨

설팅>측의 설명이다.

 

◈  상담 및 예약

▶ OC 부에나파크지점: (714) 989-1231

                 14730 Beach Blvd. #233

                 Buena Park, CA 90638

▶ LA 한인타운지점: (213) 973-1183

                 3600 Wilshire Blvd.

                 Los Angeles, CA 90010

 

LA총영사관 “대마류 한국 반입 주의” … “초콜릿, 젤리 등 성분 확인해야”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(총영사 김

완중, 이하 총영사관)이 대마류 한국 

밀반입과 관련해 재외국민 또는 교민

들의 주의를 당부했다.

총영사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“

지난 해 대마류가 미국 캘리포니아 등 

9개 주와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식품

으로서 합법화 되어 한국으로의 밀

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, 한국 

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

을 강화하여 왔다.”며“한국 관세청

이 지난해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해

외 유학생,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

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, 초콜릿, 젤

리, 술 등 대마제품에 대해 집중 검사

를 실시 결과, 대마 적발실적은 총 242

건, 28,748g 상당으로 전년대비 건수 

303%, 중량 268%가 각각 증가하였

다.”고 밝혔다.

총영사관은 또“특히, 주요 적발 물

품인 전자담배용 대마카트리지는 지

난 해 10월까지는 월평균 2건 이하가 

적발되었으나, 11월 이후부터는 월평

균 15건으로 7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

추세로 관세청은 향후에도 미국 여행

자의 단속을 계속 강화할 예정”이라

며“우리 국민은‘마약류 관리에 관한 

법률’에 따라 대마류의 소지, 매매, 흡

연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

중한 형사처벌을 받으며, 해외동포도 

한국으로 휴대 반입하거나 우편 발송

할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되고, 강제추

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함께 받을 

수 있다.”며 주의를 당부했다.

총영사관의 손성수 영사는“한

국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류 밀반

입으로 적발된 여행자들이 부주

의로 인한 반입이라고 설명해도 

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”

며“초콜릿, 젤리, 술 등을 구매할 

때 대마제품의 의미인‘cannabis’

또는‘THC’(Tetrahydrocannabinol; 

대마초의 주성분) 표시가 있는지 꼭 

확인하고, 대마류를 한국으로 반입

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.”

고 강조했다. 

커뮤니티 소식


